
‘라들러’는 독일 남부지방에서 즐겨 마시는 맥주와 레모네이드를 
혼합한 음료이다. 독일어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(Fahrrad, 
줄여서 Rad)이라는 뜻으로, 알코올 도수가 낮고 청량감이 좋아 
음용 후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. 

엄선된 자연산 원료를 사용한 레모네이드와 맥주를 일정 비율
(약 6:4)로 혼합하여 만든 라이거 라들러는 부담이 적은 알코올 (약 6:4)로 혼합하여 만든 라이거 라들러는 부담이 적은 알코올 
도수로 주스의 미감과 맥주의 청량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
믹스드링크로써, 야외에서의 피크닉 드링크나 퇴근 후의 가벼운 
리프레시 드링크를 원하는 애주가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
수 있다.

라들러

벨기에

500ml

캔

2.1%

벨기에 단독경영 브루어리 생산량 1위 
마튼즈의 프리미엄 라들러

라이거 라들러
Ligre Radler


